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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정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 건건 좋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의 출납 창구에서 가장 짧은 줄에 섰는데 그 줄이 가장 속도가 느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운동경기에서 선호하는 팀의 승리에 내기를 하면 그 팀이 주로 진다고 한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일이 꼬이기만 하여 속이 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불운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험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번에 한국과 중국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항공편 예약을 하고 요금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기의 좌석이 매진되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용하는 여행사에서 한국적 항공회사에 예약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좌석 있었고 일부 구간은 좌석이 없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에 그 여행사의 사장님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전에 예약을 한 항공사에서는 도저히 좌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항공사로 예약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항공표를 받으러 가니 나중에 예약하려던 항공사도 좌석이 매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저를 대기 명단에 올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예약을 취소하고 또 회복시키면서 일부 구간을 한 항공사로 또 다른 구간은 다른 항공사로 좌석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국을 하려고 여행사로 찾아갔더니 인천행 좌석은 확보되었으니 비행장으로 가라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권을 받아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지정된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좌석에는 따른 승객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승객도 탑승권에 제 좌석과 같은 좌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좌석 지정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불평을 하려던 차에 승무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돌아온 승무원은 좌석에 먼저 앉아 있는 승객에게 비즈니스 석으로 옮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왈 자기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분에게 비즈니스 칸 좌석을 드리라고 하면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주 편안하고 넓은 비즈니스 석에 앉아서 호강을 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꼬이기만 하던 좌석 예약과 여행사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많은 돈을 내지 않고 특석을 타고 12 시간을 즐겁게 비행했습니다. 제가 승무원에게 소리 소리 지르면서 좌석지정의 실수를 비난했더라면 이와 같은 특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도 3년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을 하려고 입사시험을 보면 매번 최고점수를 받았지만 신원조회에 걸려 취직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미래를 개척할 꿈을 접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동기들은 보란드시 원자력 연구원, 대학교의 조교, 명문 고등학교의 교사로 직장을 잡아 보란 듯이 사는 것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미국으로 오는 것이 사치스러운 선택이 아니었고 할 수 없어서 택한 따분한 길이었습니다. 뒤돌아 보면 미국에 온 후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생을 개척하여 행복한 생을 즐겼습니다. 이제 와서 제 대학동기들은 오히려 저를 부러워합니다. 어렵게 꼬였던 저의 젊은 시절은 저를 미국으로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 생활은 전화위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로 인하여 제 형제자매들과 처가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공기 좌석의 문제가 호운으로 변한 것처럼 고국에서 살기 어려웠던 상황이 결국은 호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위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